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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근원은물이다.”이것은 인류최초의철학자인고대그리스의탈레스가남긴말이다. 탈

레스 이후 문화와 철학,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물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생명 구

석구석까지파고들어깊은관련을맺고, 그러한관련속에서어떤원리를느끼게하는것은예나

지금이나변함이없다. 이에이번호에서는‘우리생활속의물’에관해생각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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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순수한’자연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찾아들어간

다. 사람이북적대지않는한적한공간, 그리고인위적

인시설물이들어서지않은곳에서휴식을취하고싶

은것이다. 그런데얼마지나지않아서그런발걸음을

따라 넓은 도로가 뚫리고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들이

들어선다. 접근성이높아지고각종놀이시설이마련

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김없이 쓰레기와 오폐수가 방출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일부의사람들은더깊은곳을찾아들어간다.

이러한악순환이지금계속되고있는추세다. 바다는

어떤가? 무자비한 개발로 갯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파도에발을담 수있는해안은점점줄어든다. 몇

개남지않은해수욕장에는해마다인파(人波)가파도

를압도할지경이다. 바캉스철해변의피서객들은온

갖소음과방탕한몸짓, 그리고쓰레기더미로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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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하면서강인한물의속성본받아야

‘바다가죽으면가슴도죽는다.’박두진선생의시에나

오는구절이다. 인간은바다로과감하게나아가면서삶

과문명의새로운장을열었고, 그넓이와깊이를따라

서마음의우주를건설했다. 일찍이노자는<도덕경>에

서‘물은만물에혜택을주면서상대를거역하지않고,

사람이싫어하는낮은곳으로흘러간다. 물처럼거스름

이없는생활태도를가져야실패를면할수있다’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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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넘어서는힘과소망을거기에서암시받았다. 모

든출구가막혀버린듯한한계상황에서한국인들이개

척할‘블루오션’은어디에있는가. 한줄기빗방울에서

거대한바다에이르기까지물은우리에게새로운가능

성에대한상상력을일깨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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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남지않은해수욕장에는해마다인파(人波)가파도

를압도할지경이다. 바캉스철해변의피서객들은온

갖소음과방탕한몸짓, 그리고쓰레기더미로바닷가

의정적을몰아낸다. 거기에서수평선을넌지시바라

보며바다와대화를나누고호젓한마음자리를열어젖

히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

겸손하면서강인한물의속성본받아야

‘바다가죽으면가슴도죽는다.’박두진선생의시에나

오는구절이다. 인간은바다로과감하게나아가면서삶

과문명의새로운장을열었고, 그넓이와깊이를따라

서마음의우주를건설했다. 일찍이노자는<도덕경>에

서‘물은만물에혜택을주면서상대를거역하지않고,

사람이싫어하는낮은곳으로흘러간다. 물처럼거스름

이없는생활태도를가져야실패를면할수있다’고설

파했다. 겸손하면서도무엇보다도강인한물의속성을

통찰한것이다. ‘성난파도처럼이자리를즐겨요’라는

남궁옥분의<꿈을먹는젊은이> 노래가사처럼, <노인과

바다>에서상어떼의 습격에굴복하지않는주인공처럼

역경을넘어서는힘과소망을거기에서암시받았다. 모

든출구가막혀버린듯한한계상황에서한국인들이개

척할‘블루오션’은어디에있는가. 한줄기빗방울에서

거대한바다에이르기까지물은우리에게새로운가능

성에대한상상력을일깨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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